
- 1 -

보 도 자 료
http://www.motie.go.kr

2017년 11월 20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 19.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 2017. 11. 17.(금) 담당부서 수출입과

담당과장 이원희 과장(044-203-4040) 담 당 자
이중엽 서기관(044-203-4043)
정민규 사무관(044-203-4041)

산업부, 환율 하락에 대비, 

중소·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환변동 보험 즉시 확대 지원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백운규)는 최근 환율 하락*에 따른 중소·중견 

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1월 20일부터 환변동 보험 지원을

한시적으로 확대한다.

     * 원/달러(한은) : (10월) 1129.48 → (11.1-15) 1115.35 → (11.16) 1101.40 (장중1,099.60기록)

ㅇ 우선, 중소·중견 수출기업의 경우 현행 0.02∼0.03%의 일반형 환변동

보험료를 50% 할인하여 이용 부담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.

     * 원/달러 선물환 할인율 : 현행 20% → 향후 50%(보험료율 0.02～0.03% → 0.01～0.02%)

      : (예시) 100만불 가입시 보험료 30만원 중 현행 6만원 인하 → 향후 15만원 인하(환율 1,000원 가정)

ㅇ 환율 상승시 기업들에게 환수금 부담이 없는 옵션형 환변동 보험 

한도도 3배 확대(현행 1백만 달러 → 향후 3백만 달러)한다.

ㅇ 또한, 11～12월중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수출 중소․중견

기업 대상 환변동 보험 안내 및 환위험관리를 적극 지원한다.

□ 다만, 동 조치는 미국 금리 인상 결정 가능성이 있는 12월 미국 연방

공개시장위원회(FOMC, 12.12～13일) 회의 결과에 따라 12.15일까지 

한시적으로 추진하며, 동 회의 결과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

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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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“최근 수출의 환율탄력성이

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등 환율 변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하

고 있다.“라고 말했다.

ㅇ 이에 따라 품질 등 가격 외적 요인이 중요한 업종(반도체·디스플레이 등),

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업종(가전·컴퓨터·무선통신기기 등), 장기로 계약하는 

업종(선박 등) 등 주력 수출 업종에 대한 환율 영향은 제한적이나,

ㅇ 석유제품·석유화학·일반기계 등 일부 업종의 중소·중견 수출기업들은

환율 하락에 영향을 받는 만큼, 동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

도록,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.

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 

수출입과 이중엽 서기관(☎ 044-203-40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